불교 발생의 상황

베다를 신봉하는 브라만교의 권위를 오히려 부정했던 이 새로운 사상 중에는 상당히 과격한 것도 적지 않다. 새로운 사상에 대해, 초기 불전(佛典)은 62종, 자이나교는 363종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 중에도 불전이 전하는 6종이 잘 알려졌으며, 흔히 육사외도(六師外道)라 한다. 그것은 도덕부정(道德否定)－쾌락주의·유물론·허무주의·결정론·회의론·금욕－고행주의로 개괄될 수 있다. 고타마 붓다는 그와 같은 새로운 자유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은 뒤, 45년 동안 거의 갠지스강 중류 일대를 끊임없이 돌아다녀 80세에 입멸하기까지 그 가르침을 계속하였다. 불멸(佛滅) 후 불제자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그 가르침을 퍼뜨렸는데 수백년 동안은 모두 구송(口誦)의 형식으로 전승되었다. 아가마(Agama)는 전승(傳承)을 뜻하는데, 처음에는 마가다어로, 이어서 그것이 표준어인 산스크리트로, 중서부 일대의 속어인 팔리어로 옮겨졌고, 현재는 산스크리트로부터 한역(漢譯)된 것과 팔리어 문헌이 전해져 있다. 다만 현재의 형태로 고정된 것은 다음 대인 부파불교의 초기, 즉 불멸 후 약 200년 이상이나 후대이며, 이 여러 문헌에서 붓다의 직접적 가르침을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적어도 여러 자료에 관한 문헌학이 없어서는 안된다. 한역에는 사아함(四阿含；長·中·雜·增-의 각 아함)과 이들 일부분의 이역(異譯)이 있으며, 팔리어로는 장·중·상응(相應)·증지(增支)·소(小)의 5니카야[五部(오부)]가 있다. 위의 최초의 사부(四部)와 한역의 사아함은 각기 다수의 불경으로 되어 있으며, 공통된 것이 많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없다. 팔리어의 소부(小部)는 15개의 텍스트를 포함하고, 그 중에서 《수타니파타(經集)》 《담마파다(法句經)》와 그 밖에 몇 종류 중 시(詩；韻文) 형식의 불경이 초기의 불교를 잘 전하고 있다. 이상의 전체를 ＜경장(經藏)＞이라 하고, 그 밖에 교단의 규율을 기록한 ＜율장(律藏)＞, 좀 늦게 성립된 주석문헌인 ＜논장(論藏)＞이 있고, 합해서 삼장(三藏)이라 하며, 이것이 후대에 더욱 발전, 증가하여 일체경(一切經) 또는 대장경(大藏經)이 되었다.
 부파불교의 성립과 아쇼카 대왕 

 

부처님의 입멸 후 정치적으로 인도 대륙은 여전히 혼미를 거듭하 고 있었다. 

그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의 서북 인도 침입이 있었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인도 내부의 국내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인도에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Aioka)라는 불세출의 영주가 출견하였다. 

그는 원래 인도 중부를 무대로 삼고 있던 마가다국의 후예였다.

마가다국은 아쇼카 왕의 조부가 되는 찬드라굽타 대제 시절에 통일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3대를 이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북쪽으로는 아프칸 지역까지 밀고 올라간다.

또 남쪽으로는 데칸고원을 넘어서 칼링가 일대까지 그 휘하에 넣에 된다. 

아마도 인도5천년 역사상 아쇼카 왕만큼 넓은 영토를 확보한 제국을 건설한 시대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아쇼카 왕은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정치지도자였다.
그런데 그는 칼링가와의 전투를 통해 불교로 귀의하게 되는 기연을 맺게 된다. 

원래 그는 불교도가 아니었다. 아쇼카 왕은 갈링가와의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난 뒤 그 전장터에 섰다. 전장터에는 수많은 인마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많은 양측 병사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그 신음소리가 아쇼카 왕에게는 마치 자신을 향한 원망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한다.'그렇다. 나는 이와 같이 많은 인마를 살상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 많은 인마를 살상한 대가가 내 야욕을 채우는 그것뿐이란 말인가?

그는 인생의 무상을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리고 정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치 이상 속에 실현한 최초의 왕이 된 것이다. 


 아쇼카 왕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였다. 

먼저 인도의 각 정복도시마다 보시원을 두었다. 그 보시원은 주로 헐벗고 굻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호요양소였다. 그가 세웠던 자비원, 보시원 등에는 가축병원까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니 2천 3백여 년 전의 일이었음을 상기하면 그 당시 얼마나 구호정책이 세심하였던가를 알수있다. 또한, 그는 부처님의 성지를 참배하면서 그곳에 돌로 된 기둥을 세웠다. 

그것은 아쇼카 왕의 석주라 불린다. 

부처님의 4대 성지, 즉 룸비니, 보드가꺄, 사르나트, 쿠시나가라 외에도 부처님의 발자 취가 머물렀던 기원정사, 바이샬리 등 모든 곳에 석주를 세웠다.

우리는 2천 3백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석주를 통해서 불교 성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석주 때문에 불교 유적지들을 알게 된 것이다. 

약간 전설적인 내용이지만 아쇼카 왕이 팔만 사천의 석주를 곳곳에 세웠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수의 석주를 세웠다는 의미이리라. 지금도 인도 전역에는 30기가 넘는 아쇼카 대왕의 석주가 원형 그대로 남아서 옛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것은 사자가 위를 향해 일어나 포효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뒷다리로 대지를 박차면서 두 다리로 뭔가 받치고 있는 형상과 그 쥐에 둥근 원주를 세워 놓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석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정법에 의한 통치를 하였다. 

그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란 국민에 대한 빛을 갚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상대방과 나와의 이견을 좁힐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과 권력으로 전횡을 일삼는 여당 등은 아쇼카 왕의 정법정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아쇼카 왕의 칙령은 '아쇼카 왕의 마애 14장 법칙'이라고 한다. 


 그것은 부처님의 법에 의한 승리라는 의미로 새겨놓은 것이다.

암벽이라든지 석주 등에 새겨진 아쇼카 왕의 마애 14장 법칙은 불교뿐 아니라 고대의 인도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뿐 아니라 아쇼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법의순행을 계속하였다.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과연 법답게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 지 알기 위하여 순행을 하였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까지는 궁중의 연회 때마다 말, 양 등을 도살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아쇼카 왕은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관행 자체마저 폐지시켰다.

또 법대관이라는 부서를 두고 부처님의 법을 펴도록 하였다. 

법대관의 규율에 의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덧붙여 아쇼카 왕의 치적 하나를 더 들어보자. 최초로 외국에 불교 를 전파한 점이다. 아쇼카 왕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 마힌다라는 장로를 스리랑카로 보내서 최초로 불교를 전했다고 한다. 일종의 전도사 같은 성격을 띠고 이웃 나라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로써 스리랑카의 불교로부터 미얀마, 라오스, 쟈바 섬까지 일련의 동남아시아 불교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드디어 불교가 세계 종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밖에 흥미로눈 점은 아쇼카 왕의 행적이 우리나라의 역대 군왕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이다. 


이후의 불교교단사에서도 아쇼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부르게 된다. 전륜성왕이란 인도 불교에서 아주 이상적인 국왕을 가리킨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정법 통치를 하고 그 힘에 의해 사대주 오대양을 통솔한다는 왕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다면 아마도 아쇼카 대왕이 아니겠는가 하는 믿음이 생겨 났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학술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아쇼카 왕 시절에 세번째의 결집이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것은 남전 계통,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방 계통에서는 아직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학설이다.

즉, 당시의 승가가 상당한 부를 향유하게 됨에 따라 타락의 기미를 보였다. 그래서 포살법회마저도 7년간이나 하지 않았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전해진다. 


 아쇼카 대왕은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여법치 않은 수행 절차를 가진 승려들은 사원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한다. 비정통적이도 불교의 교의를 어기는 무리들을 대규모로 추방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제3결집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확인 자료가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다. 아쇼카 대왕의 시대에 전대미문의 융성을 누렸던 불교 문화도 아쇼카 대왕이 죽고나자,쇠퇴의 길을 걸었다. 인도대륙은 사분오열된다. 그것은 마우리아 왕조 자체가 붕괴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위대한 군주,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 공백기가 생긴 것이다. 그후로 쿠샨은 중앙아시아 이민족의 제국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인도는 또한 2∼3백년에 걸친 분열기를 맞는다. 그리고 불교는 더욱더 많은 부파로 나뉘게 된다.
아비달마불교의 교리체계 

통상 부처님의 입멸 직후부터 2백여 년간의 인도불교를 아비달마 불교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아비달마에서 아비란,'∼을 해석한다, 주석한다'라는 의미이며, 달마(dharma)란 흔히 '법'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혹은 그 깊은 의미를 손상치 않기 위해서 그대로 '달마'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다르마라는 말 자체가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때에는 진리라는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복합 적인 자연의 현상, 섭리 등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비달마라고하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해석, 주석을 하고 분석 하였던 시대라는 뜻을 갖는다. 이것을 통상 소승불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부파불교바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승이란, 대승불교에서 지칭한 상대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용수보살 같은 이는 중론등의 저술에서 당시의 부파불교가 심취했던 여러 가지 오류들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소승의 무리들이라고 낮춰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파라는 개념을 소승과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비달마의 불교는 해석불교, 또는 부파불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당할 것이다.

부파불교시대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 과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 시대에는 아비달마라는 말 그대로 사물의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매우 냉정하고 엄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흔히 서양철학사에서 중세의 철학시대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른다. 그 스콜라라는 의미도 교부신학에 대한 주석을 뜻한다. 즉, 철저하게 철학적인 방법론으로써 신의 존재, 신의 구원 등을 논증한다. 따라서 철학사에서는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상당히 침체되었던 시기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학문불교의 시대가 전개된 것이 아비달마의 불교다. 

이것은 위대한 교조가 열반한 뒤 나타난 운명적인 변화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그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범주로써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를테면 부처님은 철학자이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조직력, 사제, 팔정도나 십이인연 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했 던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논리의 완성이다. 

삶과 죽음의 번민과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또 그는 과학자라 할 수도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정적인 실체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연에 대한 십이연기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육상원리의 상호보완적 관련 같은 것은 과학에서는 상대성이론 등에 의해 증명을 하고 있다.

동시에 부처님은 위대한 종교인이다. 카리스마적인 권위로서 군림한 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였다. 또 그를 믿고 따르는 교단을 창시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의 모든 학문 범주들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한 위대한 인격이 이제 더 이상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인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위대한 인격이 가졌던 일부분의 어떤 능력이나 일부분의 현상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비달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입멸 직후부터 아비달마불교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비달마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밀하게 분석해 그 법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이것은 출가중심적인 학문불교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고대사회에서 출가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오늘날과는 판이하다.

그들은 정신적인 권위의 상징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집단이었다. 고대사회에서 출가자들은 엘리트 그룹이었다. 아비달마의 불교도 출가자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아비달마불교가 고대사회의 그 모든 것들의 집합이었기 때문에 출가중심적인 불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학문불교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관념의 허상에 얽매이고 공부만이 최상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학문불교를 터득하면 거기에서 진실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과 같다. 맹신, 광신 등은 모르고서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반면 아비달마불교는 학문불교를 이루는 공헌도 하였으나 동시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 그것은 법유아무라고 부르는, 단지 학문을 위한 번쇄적인 학문불교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학문은 어디까지나 진실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야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야말로 알파 (α)요, 오메가(H)이며, 모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짐으로써 번쇄하고 현학적인 학문 풍토에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비달마의 논서로는 <십주비바사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서적들은 부처님이 가르친 법에 대한 해석을 보여준다. 그 주장들은 대승불교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렇게 비판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그 당시의 부파불교 사람 들이 '법유아무라는 사고방식을 가져 부처님의 진실한 법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다르마를 이해하고 출가정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대승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불교사상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아비달마불교가 이룩한 위대한 사상적인 업적이라고 꼽고 있다. 
 

설일체유부

구사론:제법(諸法) 즉, 모든 존재를 5위(位) 75법(法)으로 포괄하려는 논리이다. 75법이란 존재를 분석하여 얻은 요소들의 전체를 가리키며, 이 존재는 색(色), 심(心), 심소(心所), 심불상응행(心不相應行), 무위(無爲)의 다섯 가지 범주에 포괄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구사론은 전 존재를 법에 의해서 분류하였는데 그 법을 존재요소로서 실체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푸른 병은 깨어지면 없어진다. 그러나 그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깨어져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자성(自性)을 갖는 것이라고 하며 법(法)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유부교학에서는 실재론적 경향을 중시하게 되어 삼세실유 법체항유(三世實有 法體恒有 ; 법의 실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항상 실재한다)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의 실체화는 후에 대승불교의 용수에 와서 크게 비판받게 되었다.
독자부

부파불교(部派佛敎) 20부 중 1파. 발사불저리여(跋私弗底梨與)라고 음역되고 가주자제자부(可住子弟子部)라고도 번역된다. 불멸(佛滅) 300년경,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에서 갈라져 나왔다. 《사리불아비담론(舍利弗阿毘曇論)》은 이 부의 논서(論書)라고 하는데, 사상적으로는 존재를 3세(三世)·무위(無爲)·불가설(不可說)의 5장(藏)으로 분류하고 윤회의 주체를 푸드갈라(pudgala；개인존재)에 두어 법아구유설(法我俱有說)을 세우는 등 독자적인 입장을 가졌다. 또 《의림장(義林章)》은 경(經)·율(律)·논(論)·주(呪)의 4장이 있다고 전하는데, 밀주(密呪)를 갖는 점, 아뢰야식적(阿賴耶識的)인 푸드갈라를 설명하는 점 등 소승불교의 일파인 대중부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법상(法上)·현주(賢胄)·정량(正量)·밀림산(密林山)의 4부에서 전개했는데 중심지는 코삼비였다.

경량부

인도 소승(小乘)불교의 한 파. 경부(經部)라고도 한다. 시조는 쿠마랄라타(Kumāralāta)로 추정된다. 3세기 말경 ＜설일체유부(設一體有部)＞에서 분파된 파로 비판적·진보적 학설을 전개하였다. ＜설일체유부＞가 논(論)에 의거한 것에 대응하여 경(經)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유부에서는 과거·현재·미래의 제법을 실재로 함[三世實有(삼세실유)]에 대하여, 현재만을 유체(有體)로 하고 또 무위법(無爲法)을 비유로 하며 열반(涅槃)은 번뇌가 멸(滅)한 것이므로 무(無)라고 하였다. 사대(四大)와 심(心)만을 실재로 보는 인식 위에서 유식(唯識)·중관파(中觀派) 따위의 대승불교에 영향을 주었다.
대중부

소승불교의 한 파. 마하승기부(摩詞僧祇部)라 음역한다. 새 교리에 대한 찬·반 여부를 놓고, 이를 반대한 상좌부(上座部)와 이를 찬성한 대중부로 교단이 양분된 근본 분열로 성립된 부파불교(部派佛敎) 20부의 1파이다. 즉, 석가 열반 후 100여 년이 된 무렵에 학승 대천(大天)이 내세운 5개 조의 신교의(新敎義)와 발기(跋耆)의 비구(比丘)가 내세운 10개 조의 주장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교단 장로들에 대립하여 찬성하는 진보적·혁신적 비구들이 모여 결성한 일파이다. 이 부(部)의 사상적 입장은, 《이부종륜론(異部宗輪論)》 등에 의하면, 인간의 심성(心性)은 본래 깨끗한 것이었으나 번뇌로 뒤덮여 더러워지고 말았다고 보며, 또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를 희구하며, 그때까지의 목표이자 이상이었던 열반이나 깨달음마저도 생사의 세계와 같은 현상(現象)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파하고, 상좌부의 삼세실유(三世實有)·법체항유설(法體恒有設)을 부정하였다. 후에 이 대중부로부터는 3시 8부파(三時八部派)가 파생되고, 상좌부로부터 성립한 11부파와 논쟁을 거듭하면서 대승불교 성립의 모체를 이루었다.

붓다의 생애에 관한 문헌
초기문헌에 나타난 붓다의 생애는 인간으로서 지고의 자각에 도달한 성도(成道)와 입멸(入滅) 전후에 관한 기록뿐입니다. 비교적 정돈된 초기불전(初期佛傳)이 성도에서 초기교단의 성립까지와 만년의 반열반(般涅槃) 전후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은, 소박한 모습에 있어서 불전이 이처럼 특별히 기억되어야 할 생애의 두 시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의(敎義)의 연구, 즉 불교학(Buddhological theories)의 필요에 따라, 붓다의 생애는 수식되고 유형화되어 갔습니다. ‘붓다의 생애’로서 불전이 성립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1) 
1) 팔리어로 씌어진 불전 

팔리어 경장에서 <Khuddaka-nikāya(小部)>에 수록된 것 가운데 <Jātaka(本生經)>, <Apadāna(譬喩經)>, <Buddhavamsa(佛種姓經)>, <Cariyāpitaka(所行藏經)> 등은 불교적인 설화문학이라고도 할 만한 독특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상 또 다른 독특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역의 경우 이러한 경들이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에서 ‘본연부(本緣部)’라는 이름 하에 종합 정리되어 있습니다. 붓다의 전기나 그 전생(本生) 이야기, 석가모니 붓다보다 훨씬 이전에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고 하는 과거칠불(過去七佛)의 이야기, 유명한 불제자들의 인연 이야기 등 이러한 설화문학은 승단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일반 재가자들 사이에 더 인기가 있어서 불교전파를 촉진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초기 불교미술의 주제를 거의 모두 불전(佛傳) 혹은 본생(本生) 이야기에서 취재하였다는 사실로써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필시 승단 내부에 있어서 아비달마의 발전과 병행하여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설화가 활발하게 구전됨으로써 불교와 재가의 사람들의 접촉을 쉽게 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점차 커다란 부피로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뒷날 성립하는 대승경전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러한 설화문학의 발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2) 

한편 팔리문헌에서는 하나로 정리된 붓다의 생애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Majjhima-nikāya(中部)>의 No.26 <Āriyapariyesana-sutta(聖求經)>, No.36 <Mahāsaccaka-sutta(薩遮迦大經)>, No.100 <Sangārava-sutta(傷歌邏經)> 등에 붓다의 수행시절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īgha-nikāya(長部)>의 No.14 <Mahāpadāna-sutta(大本經)>에는 과거칠불의 전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No.16 <Mahāparinibbāna-sutta, 大般涅槃經)>은 붓다의 만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 의하면, 붓다의 만년에 마가다국 라자가하에서 갠지스강을 건너 릿챠비족의 본거지 베사리에서 다시 서방의 석가족 고향으로 향하는 도중 세금공 춘다의 공양을 받고 발병한 뒤, 드디어 쿠시나라의 숲에서 입멸하고, 사리는 8등분되어 각지에 배분되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리어 원전은 칠더스(R.C. Childers)가 1878년에 런던에서 간행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리즈 데이빗즈(T.W. Rhys Davids)가 1881년에 런던에서 출판했는데 이것은 영역한 것입니다. 이 영역에 근거하여 올덴베르그(H. Oldenberg)가 붓다의 실재를 증명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탐험대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한 여러 종의 산쓰끄리뜨 원전이 출판되었습니다.3) 이것은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가 전승한 것이고, 팔리어 자료보다 조금 더 오래된 형태를 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 해당하는 한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진 백법조(白法祖)가 번역한 <불반니원경(佛般泥洹經)> 2권, 역자를 알 수 없는[失譯] <반니원경(般泥洹經)> 2권, 동진(東晋) 법현(法顯)이 번역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권, 회령(會寧)․야나발타라(若那跋陀羅)가 번역한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 후진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이 공동 번역한 <유행경(遊行經)>,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에 <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說一切有部毘奈耶雜事)>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티베트역도 있습니다. 

붓다의 성도에서 초기불교 교단의 성립까지를 기록한 것은 여러 부파가 전승하는 율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리어 원전에는 ‘율(律)’ ‘대품(大品)’이 있습니다. 이것에 상당하는 한역 자료에는 법장부(法藏部)가 전하고 있는 <사분율(四分律)> 60권, 동진 불타야사와 축불념 등이 번역한 화지부(化地部)가 전하고 있는 <오분율(五分律)> 30권 등이 있습니다. 

팔리어 자료에 <지나짜리따(Jinacarita, 승자의 생애)>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인연담>보다 훨씬 후대의 작품입니다. 또한 연대를 알 수 없는 <말라랑까라왓투(Mālālankāravatthu, 華鬘莊嚴事)>라는 문헌도 있는데, 후대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4) 

2) 범어로 씌어진 불전 

앞에서 언급한 팔리어 소부(小部)나 한역 본연부(本緣部)에 들어 있는 것 이외의 이러한 종류의 전적은 어느 정도 산쓰끄리뜨어 원문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비유(譬喩)’(avadāna, 팔리어로 apadāna)류(類)로서는 <아바다나싸따까(Avadānaśataka)>나 <디브야아바다나(Divyāvadana)>, ‘본생(本生)’으로서는 <자따까말라(Jātakamālā, 本生鬘)>, ‘불전(佛傳)’으로서는 설출세부(說出世部)가 전하는 <마하바스뚜(Mahāvastu, 大事)>나 한역으로도 일찍부터 전하여지는 <랄리따비스따라(Lalitavistara, 方廣大莊嚴經)>, 작자가 분명한 아쉬바고샤(Aśvaghosa, 馬鳴)의 <붓다짜리따(Buddhacarita, 佛所行讚)> 등을 들 수 있습니다.5) 특히 불전(佛傳)과 관련된 <마하바스뚜>, <랄리따비스따라>, <붓다짜리따> 3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문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마하바스뚜(Mahāvastu, 大事)> 

<마하바스뚜>는 보통 <대사(大事)>로 번역하고 있는데, 붓다의 위대한 생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권말의 후기에 의해 대중부(大衆部, Mahāsangika-vādin) 중에서 설출세부(說出世部, Lokottaravādin)의 율장의 일부로서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파는 붓다를 초인적인 존재로서 취급하여 구세주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으로 본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대부의 전기로 산쓰끄리뜨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전으로는 유럽에서 어느 네팔계(系) 사본 6종을 스나르(E. Senart)가 교정하여 3권으로 나누어 1882-1897년에 출판하였습니다.6) 이 책은 율장의 간이화(簡易化)를 도모하면서 설출세부의 율장으로부터 발췌한 것인데, 일반의 불전문학에 대한 요구에 답하여 자따까(Jātaka)나 아바다나(avdāna)가 증광 발전한 것이 독립하여 마하바스뚜 아바다나(Mahāvastu avadāna)로 되었다고 합니다.7) 

그 내용은 붓다가 먼 과거인 연등불(燃燈佛)의 시대에 보살로서의 대원(大願)을 발했던 일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과거의 생애에 도솔천에 재생하여 마야부인에게 탁태(托胎)할 결심을 하고 현세에 태어나서 출가․항마(降魔)․성도(成道)를 거치며, 나아가 초전법륜(初轉法輪)으로 비롯된 교화활동과 교단 성립을 이루는 붓다 전기(傳記)로서의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경전․이야기․인연담(因緣談)․본생․설화․교리 등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도 문학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삽화들이 불교의 다른 경(經)․논(論) 종류와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8) 

여기서 사용한 산쓰끄리뜨는 이른바 불교혼효범어(佛敎混淆梵語)로 속어를 섞고 있는데, 문체 언어에서 보아, 기원전 2세기경의 편집으로 보입니다. 뒷날 불전의 원천적인 자료로서, 화엄의 십지(十地)사상이나 염불사상 등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보여줍니다. 현존 형태의 성립 연대는 4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9) 

② <랄리따비스따라(Lalitavistara, 方廣大莊嚴經)> 

이 책은 본래 설일체유부(說一切有部)가 전한 불전으로 생각되지만, 책 내용 중 바이풀야 수트라(Vaipulya-sūtra) 즉 방등경전(方等經典)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음으로 보아 대승의 불전이고, 2, 3세기에 편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랄리따(Lalita)는 유희(遊戱)이고, 비스따라(vistara)는 교설인데, 붓다의 자재무애(自在無碍)한 설법을 의미합니다. 내용은 탄생에서 초전법륜까지입니다. 초전법륜에서 끝나고 있는 것은 율의 전승 형태를 보존한 것입니다. 

산쓰끄리뜨 원전은 레프만(S. Lefmann)에 의해 발견되고, 그에 의해 1902년에 2권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으며, 영역(英譯)과 프랑스역이 있습니다.10) 이 산쓰끄리뜨본에 해당하는 티베트역도 있습니다.11) 책이름은 <성유희설법(聖遊戱說法)이라고 이름 하는 대승경전>(Ārya-Lalitavistara-nāma-mahāyāna)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역으로는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神通遊戱經) 12권이 있습니다. 당(唐)나라 때 중인도 출신의 지바가라(地婆訶羅)가 서기 683년에 장안에서 번역했습니다. <랄리따비스따라(Lalitavistara)>의 초역에, <보요경(普曜經)>(方等本起經) 8권이 있습니다. 서진의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으로 서기 308년에 편집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자서응본기경(太子瑞應本起經)>을 참조하고 있습니다.12) 

③ <붓다짜리따(Buddhacarita, 佛所行讚)> 

이 책은 서기 2세기 중엽 카니쉬카(Kaniska)왕 시대의 카비야 시인 아쉬바고샤(Aśvaghosa, 馬鳴)가 지은 것입니다. 전문이 운문으로 계속되는 시극으로 도솔천에서 하강한 이래 입멸하기까지의 전 생애를 묘사한 아름다운 불교시입니다. 저자 아쉬바고샤는 대서사시(大敍事詩) <라마왕자 이야기(Rāmāyama)>의 작자 발미키(Vālmīki), 굽타왕조의 시인 카리다사(Kālidāsa)와 함께 인도의 3대 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아쉬바고샤에게는 다수의 불교 관계의 저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운다라난다(Saundarananda)>는 유명합니다. 이 책은 산쓰끄리뜨의 대서사시(Mahākāvya)의 형식으로 씌어졌는데, <단정한 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문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가치가 높아서 같은 저자의 <붓다짜리따(佛所行讚)>과 함께 인도 문학의 최고 걸작품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이 속에 서술되어 있는 불교사상은 아쉬바고샤의 교학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13) 

<敎寶의 가르침․석가계보(Gsun rab rin-po-chehi gtamrgyud dan Sākyahi rabs rgyud)>는 석가의 계보를 서술한 것이고 티베트역만이 존재합니다. 팔리어 계통의 불전에는 <인연담(因緣談, Nidāna-kathā)>이 있습니다. ‘먼 인연담’ ‘멀지 않은 인연담’ ‘가까운 인연담’의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연등불로서 천상계에서 수행하고 있던 시대, 제2부는 도솔천에서 하생하여 탄생과 성도까지, 제3부는 기원정사(祇園精舍)의 건립까지입니다. 

7세기 반 인도에 온 의정삼장(義淨三藏)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이 책의 산쓰끄리뜨본은 28장인데, 티베트역과 한역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쓰끄리뜨본은 18장밖에 없고, 더구나 후반부 5장은 분명히 후대인의 보작으로 보입니다.  

3) 한역 불전 

한역으로 남아있는 불전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후한의 담과(曇果)와 강맹상(康孟詳)이 공동으로 번역한 <중본기경(中本起經)> 2권이 있습니다. 담과는 다르마팔라(Dharmaphala)이고, 카삘라와스투에서 산쓰끄리뜨 원전을 입수하여 건안(建安) 12년(A.D. 207)에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송(宋)의 석보운(釋寶雲)이 번역한 <불본행경(佛本行經)> 7권이 있으며, 서진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혜상보살문대선권경(慧上菩薩問大善權經)> 2권이 있습니다. 또 축대력(竺大力)과 강맹상(康孟詳)이 번역한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 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전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태자서응본기경(太子瑞應本起經)>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월씨(月氏) 출신의 지겸(支謙)이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서진의 섭도진(聶道眞)이 번역한 <이산보살본기경(離山菩薩本起經)> 1권이 있으며, 동진 가류타가(迦留陀伽)가 번역한 <십이행경(十二行經)> 1권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붓다의 성도 후 12년간의 사건을 시대 순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의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번역한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4권이 있습니다. 

4) 중국에서 씌어진 불전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은 모두 인도에서 찬술된 것으로 그 원전이 팔리어본이나 산쓰끄리뜨어본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중국인들이 직접 작성한 불전도 다수 발견됩니다. 

당의 왕발(王勃)이 찬술(撰述)하고 도성(道誠)이 주해(註解)한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 2권이 있으며, 당 도선(道宣)이 찬술한 <석가씨보(釋迦氏譜)> 1권과 <석가방지(釋迦方志)> 2권이 있습니다. 또한 양(梁)의 승우(僧祐)가 찬술한 <석가보(釋迦譜)> 5권이 있습니다. 

또한 번역자를 알 수 없는 <법멸진경(法滅盡經)> 1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붓다의 선조의 계보에서부터 입멸(入滅), 아쇼카왕의 불탑 건립, 법의 멸진, 미륵보살의 출세까지 서술한 것입니다. 아마도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만들어진 경전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불제자들은 직접 붓다의 육성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된 불전을 지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멸 후 대략 1세기쯤 지나면서부터 교학의 필요에 따라 붓다의 생애는 다양하게 수식되고 이른바 불전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불전의 작자들은 붓다라는 한 종교적 인격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에 부심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배후로 멀리 밀려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승불교의 불전에 특히 뚜렷합니다. 

아쇼카 왕 비문

#1837년 영국의 제임스 프리셉이 그리스 문자와 인도 문자를 참고로 해독에 성공. 비문은 아람어등 여러 부족언어로 새겨짐 그 후 150 년 간 비문40개 가량 발굴.

#아쇼카왕 

기원전 268년 빈부사라의 통치 25년 후 아쇼카 왕이 계승, 왕조는 기원 전 184년 뿌샤미뜨라에 의해 멸망.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통일 후 알렉산드로스 페르시아 정복후 서북인도 침공(기원전 326년).

알렉산드로스 기원전 7월 바빌론에서 사망 후 지배 지역이 분열.

이때 중인도는 난다 왕조를 거쳐 짠드라 굽따 가 지배함.

알렉산드로 후계 셀레우코스 장수(기원전 280 암살)는 이집트를 근거지로 305년 인더스 강을 건너 왔으나,짠드라 굽따에 패해 조약 맺음.

짠드라굽타(24년 통치)-아들 빈두사라(25년 통치)-아들 아쇼카 왕(기원전 268년)

아쇼카 왕 석주법칙 제7장

여러 종파 중 불교승가(sangha), 바라문(babhana),아지비까(ajivika 邪命外道), 니간타(nigantha 자이나)를 관장하는 법대관(法大官)을 임명하였음.

#제바달다

고승법현정 중 중국의 법현스님이 5세기에 아쇼카 왕의 석주의 ‘니갈리-사가르’법칙이 잇는 곳을 둘러보고, 그들은 과거 3불을 공양하고 석가모니불을 공양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

제바달다는 석존시 불교승가가 僧院化하는 것을 반대하고, 원시적인 遊行者의 생활양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 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아 분파 함.

아쇼카 왕 즉위와 부파불교의 분열연대
북전(마투라,카슈미르)는 즉위를 불멸 후 100년, 남전(스리랑카)은 불멸 후 218년.

카슈미르 설일체유부 전승 ‘사마야베도빠라 짜나짜끄라 (異部宗輪論)’에 의하면, 불멸 후116년(또는160년)아쇼카왕 치세때 교단의 근본분열이 일어났다. 이것에 대해 바뱌(bhavya)의 ‘니까야베다비방가뱌카나’(異部分派解說)의 상좌부 전승은 그것을 불멸 160년 다르마-아쇼카의 치세로 봄.
아쇼카 왕 과 제3 결집

아쇼카왕은 소마애법칙 제3장에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존경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정법이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승가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쇼카왕은 승가가 화합된 채로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법칙이 새겨졌다는 사실은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는 계율의 문란이 제기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계율의 문란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부파 분열에 가속도가 붙는 현상을 초래했을 것이다. 제3결집은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는 부파 분열의 반작용에 의하여 태동되었다. 

  

목갈리풋타 팃사(목건련자제수 目健連子帝須)* 장로는 서인도 사람인데, 아쇼카왕의 왕사(王師)가 되었다. 부처님의 유적지마다 8만 4천의 탑을 세운 것도 다 장로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수도인 파탈리푸트라의 쿡쿠타 아라마[계원정사 鷄園精舍]에는 수많은 외도 이단자들이 모여 들어 정법을 손상시키고 있었다. 이에 아쇼카왕은 천명의 비구를 모아서 이설(異說)을 배척하고 정법(正法)을 바로 세웠다. 

 

이것이 아쇼카왕 즉위 17년(기원전 251)에 있었던 제3차 결집이며, 이때 저술된 것이 논사(論事)라고 한다. 이렇게 정법을 회복한 장로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즉 불교(佛敎)를 모든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아쇼카왕에게 청하여 여러 지방으로 전법사(傳法師)를 파견했다.

 

* 목갈리풋타 팃사(Moggaliputta-tissa, 目健連子帝須)

줄여서 목건련제수(目健連帝須), 제수(帝須)라고도 하며, 인도 아쇼카왕의 스승이다. 대범천 제수(帝須)가 범천으로부터 내려와 목건련이라는 성을 가진 바라문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건련자제수>라고 한다. 16세 때 사가바(私伽婆, Siggava)를 스승으로 출가하였으며, 삼장(三藏)에 정통했다. 스승의 부촉을 받고 율장을 호지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아쇼카왕의 스승이 되어 백성을 교화하였다.

 

야쇼카왕 즉위 6년, 목건련자제수가 66세가 되었을 때, 아쇼카왕에게 권하여 왕의 아들 마힌다를 출가시켰다. 3년 후 목건련자제수는 승단을 마힌다에게 맡기고 아휴하(阿烋河) 산에 7년 동안 은거하였다. 그 사이 불교 교단은 아쇼카왕의 외호를 받아 번성하였는데, 많은 외도(外道)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승단에 들어와 포살을 하지 않고 정법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쇼카왕의 요청으로 돌아온 목건련자제수는 외도를 축출하고 교단을 정화한 후, <논사>를 짓고 천여 명의 아라한을 인솔하여 결집을 단행하였으니 이것이 제3결집이다. 

 결집 후에 목건련자제수는 각지에 전법사를 파견하여 불법을 홍포하다가 법랍 80세에 입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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